
아닐린 가격하락 지속
내수 7 3 0 ~ 7 5 0달러선 … 수요정체 "언제까지" 

9 4년 상반기 아닐린 시장은 지난해 대비 여전한 가격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요면에서도 별다

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. 

국내 아닐린 가격은 9 2년까지 800~900 달러 수준을 유지해오다, 한양바스프우레탄의 아닐린 시장

참여로 가격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그 이유는 MPC, Sumitomo 등의 일본 수입상들이 기존 시장 고수를 위한 가격 인하정책을 전개하

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  

이때문에 벤젠 가격이 올랐음에도 아닐린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 공급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

있는 실정이다. 

현재 아린닐 내수가격은 730~750 달러 정도를 이루

고 있고 수출가격도 720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

다. 

한양바스프우레탄은 올 상반기 국내 아닐린 시장의

6 0 %인 총 3 0 0 0여 톤을 판매했다.

수요시장 가운데 제일물산이 공급선을 100% 한양

바스프로 전환한데 이어,대수요처인 동양화학도 장

기계약을 체결, 하반기부터는 전량 한양바스프를 통

해 제공받을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로써 아닐린 공급처 중 유일한 국내기업인 한양

바스프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

다. 

올 상반기 수요 현황을 보면 동양 화학이 1 0 0 0톤,금

호몬산토 3 5 0톤,송원산업 2 0 0톤 ,삼원화학 1 0 0톤 등 총 1 6 5 0톤을 고무약품용으로 한양바스프에서 구

입한 것으로집계됐다.

또,제일물산과 코오롱유화의 경우도 한양바스프로부터 1 0 0 0여 톤을 염안료 중간체용으로 전량 공급

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 

9 3년 아닐린의 수요는 총 9 0 0 0톤 정도로 9 2년에 비해 그다지 늘어나지않는 등 올 상반기 수요도 마

찬가지 수준이다.

올 아닐린 시장 전망은 자동차 산업이 활발해서 고무약품용 아닐린 수요가 늘어난데 반해 신발 산

업의 저조로 염안료 중간체용 수요가 떨어지고 있고 수출도 저조해 총수요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

것으로 보인다. 

2 / 4분기 미국과 유럽의 아닐린 가격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따라 9 4년 하반기 국내 시장

도 영향을 받아 가격이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

한편, 빠르면 9 5년 말에는 한양바스프 외에 금호미쓰이도아쯔도 아닐린 시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

해지고 있다. 

금호미쓰이도아쯔는 현재의 M D I정제공장을 합성공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라 이과정에서 아닐린 생산

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 

이에따라 업계에서는 향후 시장상황의 더 큰 악화를 막으려면 관련업체 사이의 상호협력 체제가 이

뤄져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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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닐린 시장현황( 9 4년 상반기) (단위 : M/T)

한양바스프
우레탄

구 분

동양화학

금호몬산토

송원산업

삼원화학

제일물산

코오롱유화

1 , 0 0 0

3 5 0

2 0 0

1 0 0

7 4 0

3 0 0

4 3 0

5 0 0

2 4 0

3 0 0

3 0 0

-

-

2 8 0

3 5 0

-

-

-

-

-

-

고

무

약

품

용

염·안료

중간체용

수

요

기 타

합 계

M P C

공 급

5 , 0 9 0


